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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 *

육계에 속한 너희들의 기도의 에너지, 

생각의 에너지가 영계에 계속 올라오게 된다.

삼위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는 영계를 오르다 떨어지게 되니 

삼위 앞에 오지 못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생각, 큰 에너지는 

결국 성삼위 앞에 실체적 에너지로 오게 되니

다시 육적 세계에서 실체로 이루어진다.

영계는 영의 세계이니 에너지가 실체요, 

물질은 허상이며 만져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육계는 육의 세계이니 에너지가 허상이요, 

만져지지 않는 것이며 물질이 실체이다.

이러한 극적인 세계인 영계와 육계를 오가는 것이 

바로 생각이고, 정신이며,

가장 빠르게 오가는 것이 정신적 에너지인 ‘기도’

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스스로 생각하고 원하는 그 힘이 

결국은 육계에서 영계를 뚫고, 삼위 앞에 도달하게 

하는 

정신의 에너지를 창조하게 되고

창조된 에너지는 영계에서 실체로 삼위 앞에 닿는

다.

하지만 흐릿한 기도는, 흐릿한 생각은, 작은 에너지

이니

마치 작은 힘을 가지고는 

지구 대기권 밖을 벗어나기 힘들듯, 

영계, 삼위 앞에 오지 못한다.

나를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은,

스스로의 생각이 영계를 뚫는 에너지가 되니 

이루어지게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의 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 스스로 가지는 긍정적 생각의 힘이 아

니라

육계에서 보낸 정신적 에너지가 

영계로 도달되어 실체로서 존재하게 하시어

다시 육계에서 실상이 되도록 법칙으로 만들어 두

신 

성삼위의 뜻이요, 삼위의 힘이며, 

정신을 영계와 육계의 다리로 만드신

삼위의 깊은 마음인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간절히 바라면 만난다.

원하면 그것이 어느 날 꿈같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어느 순간 네가 기도한 것이

너의 눈앞에 실상이 되어 존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 생각의 힘인 것이다.

그러하니 성삼위가 주신 정신적 에너지가 

영계의 실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힘을

기쁨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생각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생각은, 

가장 간절한 생각, 쉬이 영계를 뚫는 생각이 되어

극적으로 삼위 앞에 와서 실상이 된다.

예를 들어 네가 간절한 정신으로 나의 손을 잡았다 

하자.

육으로는 나의 손을 잡았다 생각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며 만져지지 않으나

영계에서는 너의 손과 나의 손이 마주 잡고 있는 

것이다.

영계는 ‘에너지의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대해 준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너를 만난다. 

이것이 나와 네가 만나는 방법이다.

영계의 실상은 육계의 실상이 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영계는 본체요, 육계는 그림자이니 

너희가 보낸 정신 에너지가 

영계에서 먼저 효력을 발휘해야만

육계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너희는 육계의 중심이 되기도 하여

너로 인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변화 없이 

인생을 살고 만다.

너희는 정신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영계를 뚫는 것은 아니다.

흐르는 이 정신적 에너지는 

영계에 초점을 맞추는 영파로 존재하기도 하고,

영계로 향하는 신령함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치와 사리를 분별하는 이성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성으로 존재하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는 육계를 맴돌다 흐트러진다.

영파로, 신령함으로 존재하게 하는 

너희의 정신적 에너지만이

영계를 올라와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나를 만나면 나도 너희에게 정신적 에너지를 준다.

너와 내가 에너지로 만나게 되면 

너와 나 만난 것 같은 

기쁨과 환희와 눈물이 흐르게 된다.

정신으로 만난 것도 만난 것이라고 했던 

선생의 말씀이 기억이 나느냐.

정신으로 만난 것, 생각으로 만난 것,

영계에서는 그것이 실상으로, 진실로 만난 것이다.

육계는 육으로 부딪쳐야 만나는 것이지만,

영계는 정신이 부딪쳐야 만나는 것이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정신이 부딪치면 

백억 광년의 거리는 좁혀져

마음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만지고 사랑하는 것이

다.

영계는 그것이 실상이다.

그렇기에 육계의 사랑의 한계는 영계에 없다.

얼마나 큰 사랑의 에너지로 

얼마나 큰 정신적 에너지로, 

얼마나 큰 간절함의 에너지로 나를 만나느냐.

나를 두드리느냐에 따라 

나와 함께 만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알아라.

정신의 에너지, 기도하는 힘을 쉬지 말아라.

나를 만나기 위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

라.

그 힘을 쉬고, 그 생각을 쉬고,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을 쉬면

정신적 에너지는 결국 육으로 순환하여 

육계의 정신적 에너지로 흘러간다.

육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육에 맞는 정신으로 흘러가게 된다.

늘 마음은, 정신은 물과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흐르고 흐르게 하여 

영계,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흐르게 하라.

길을 계속 내는 것이다.

고랑을 깊게 파면 다른 길로 물이 흐르지 않고 

그 길로만 물이 흘러 결국 수로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정신적 에너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정신으로 계속 나를 만나야 

영계에서도 쉬이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큰 에너지로 나를 만나야 실체로 나를 만날 수 있

다.

사랑은 상호작용을 한다.

주는 만큼 받게 된다. 

자신의 그릇만큼 나를 담고,

네가 준비한 만큼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는 정녕 나의 말을 깊이 새겨들어라.

어려운 말씀같이 들리나 쉬운 말이다.

결국은 육계에서 나를 찾는 연습을 하며 

나를 향한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야만

영계에서도 나를 만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

진정, 진정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듯, 

너희도 나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길 바란다.

내 사랑의 뜨거운 축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과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